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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고 비워 주는 

특별한 만남
(『꽉찬이 텅빈이』를 읽고)

정시윤

어떤 친구들은 자신감이 많다. 그래서 “자신감에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친구들은 자신감 덕분에 무슨 일이든지 용기 있게 

해낸다. 머릿속도 멋진 아이디어도 꽉 차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신

감이 꽉 찬 친구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다. 가끔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다. 생각도 감정도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생각과 감정이 

텅 빈 친구도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있다. 또 멋진 생각과 감정이 생

겨날 때가 있다.

이 책은 꽉찬이와 텅빈이가 만나 서로 조금씩 자신의 조각을 나누

어 주면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이다. 처음 이 책의 표

지를 보았을 때 꽉찬이와 텅빈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말 궁금했다. 

나는 표지를 보고 단번에 꽉찬이가 까만 아이, 텅빈이가 뒤표지에 

있는 하얀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읽어 보기 전에 꽉찬

이와 텅빈이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꽉찬이는 무엇이 꽉 차 있는지, 텅빈이는 무엇이 텅 비어 있는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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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했다. 꽉찬이와 텅빈이라는 이름 때문에 텅빈이가 꽉찬이에게 도

움을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책을 읽어 보니 그렇지는 

않았다. 꽉찬이는 자신감이 많고 외로워하지 않는 용감한 아이었다. 

하지만 가끔 몸이 찌뿌둥했다. 텅빈이는 자신감이 많고 자유로운 아

이였다. 그러나 가끔 두려웠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텅빈이가 텅 

비어 있다고 해서 슬퍼 보이지 않았다. 텅빈이도 자신이 텅 비어 있

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더 좋다고 했다. 

두 친구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꽉찬이는 너무 꽉 차 있어서 더 이

상 아무 것도 채울 수 없었다. 텅빈이는 완전히 텅 비어 있어서 꽉찬

이가 들어오면 텅빈이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둘은 서로에게 조

각을 조금씩 나누어 주게 되었다. 꽉찬이가 텅빈이의 조각을 머리나 

배에 넣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나는 뭔가 홀가분한 느

낌이 들었다. 꽉찬이가 너무 꽉 차 있어서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나도 가끔 내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동화 

구연 대회 무대에 올라갔을 때 머리가 새하얀 백지처럼 되었을 때도 

텅빈이 조각이 들어간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반대로 꽉

찬이 조각이 텅빈이 머리에 들어갔을 때처럼 궁금증이나 호기심, 좋

은 생각으로 가득 찰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이 온통 머리에 꽉 

차 있는 느낌이 든다.

나는 꽉찬이와 텅빈이가 섞여 있는 아이인 것 같다. 평상시에 나

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신감이 있는 편이다. 그런데 가끔 내가 외

롭고 쓸쓸할 때는 내 마음에 텅빈이 조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다. 방학에 여행을 가거나 혼자 있을 때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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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또 그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 내가 아기일 때 엄마가 나

를 사랑해 주었던 때가 그리운데, 그때를 생각하면 텅 빈 마음의 조

각을 느낄 수 있다.

꽉찬이와 텅빈이는 서로를 만나 친구가 되어서 자신이 몰랐던 생

각이나 느낌을 비우거나 채웠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를 비워 주는 

사람이나 채워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를 비워 주

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시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은 우리의 고민

을 잘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민이 마음에서 “쏙!” 빠진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채워진다. 외롭거나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 쓸쓸

한 마음이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나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채

워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책에서 나온 말처럼 다른 사람과 만

나는 일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꽉찬이와 텅빈이가 만나 서로를 조금씩 

바꾸어 준 것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주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워 주는 사람일까? 채워 주는 사람일까? 나는 

꽉찬이와 텅빈이의 조각이 모두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비워 주는 

사람보다는 채워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

을 행복하게 해 주고 즐겁게 해 주고 싶다.




